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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, 도지사와 함께하는 현장 소통 

간담회 개최
– AI 시대･에너지 대전환 대응 평생교육 정책 관련 직원들과 소통 –

□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6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(원장 진희종)을 

방문해 기관 주요 업무를 청취하고 임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.

□ 이날 방문은 제주 평생교육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

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.

□ 오영훈 지사는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내 명예의 전당을 둘러보며, 제주

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한 기탁자 현황과 지난해 최초로 시

행한 명예직능학위 수여 현황 등을 확인했다.

□ 이어 열린 업무보고에서는 제주도민대학 운영,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평

생교육, 인재육성 장학사업 등 진흥원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

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.

❍ 2026년에는 평생교육 지역 격차 해소와 제주 미래산업 인재 양성을 중심으

로 서귀포 공유 학습공간 조성, 「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」 설치 기반 

마련, 국제 해양물류 전문가 양성 및 에너지·우주항공 산업 이해 도민 교

육, 글로벌 런케이션 해커톤 개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□ 이후 열린 직원 소통 간담회에서는 임직원들이 참석해 평생교육 정책과 기

관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.



❍ 특히 직원들은  ▲ 제주 인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, ▲ 읍‧면 지역 평생학

습 접근성 확대 방안, ▲ ‘추격하는 제주가 아닌 선도하는 제주’를 위한 

평생교육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질문하며 평생교육 정책과 진흥원의 역할에 

대한 의견을 나눴다.

❍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“제주의 미래 경쟁력은 결국 사람과 배움에서 

나온다”며 “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

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말했다.

 ❍ 이어 “제주 인재들이 지역에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

평생교육 정책을 확대하고, 도민 삶 속에서 배움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

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 ❍ 또한 “도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운영하는 

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선진 학습 경험이 중요하다”며 “직원들이 역량을 

키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”고 

덧붙였다.

□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 “도지사의 현장 방문을 통해 제주 평

생교육 정책 방향과 기관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”며 

“앞으로도 도민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

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
